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
차례

1. 서론

2. 고대 아테네의 유래

1) 아테네인들의 유래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제도 구분

3) 아테네의 시대 구분

3. 암흑시대 이전 (bc 1000년 이전)

4.  암흑시대(기원전 1000~750)

5. 아르카이크 시대 (기원전 750~500)

1) 초기 형태의 민주제 개발

2) 사회적 갈등 발생

3) 드라콘 입법

4) 솔론의 개혁

5) 참주 시대

6)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 사건

7) 알크마이온 가의 반란

8)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6. 고전시대 (BC 500~)

1) 아테네 민주주의와 번영

2) 이오니아 반란과 마라톤 전투

3) 테미스토클레스의 개혁
4) 2차 페르시아전쟁
5) 아테네의 제국화
6) 도편 추방
7) 에피알데스의 개혁

8) 페리클레스 시대

9) 펠레폰네소스 전쟁
10) 데마고그들 (demagogues, 선동정치가)의 등장
11) 400인의 과두정

12) 민주정의 회복

13) 30인의 참주

14)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아테네 정치제도

15) 민주정과 과두정 간의 투쟁

16) 크세노폰의 아테네 정치 제도 
17) 전후 쇠퇴

18)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19) 부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20) 아테네의 번영과 그 한계
7. 결론
1. 서론
작년 18대 대선에서 저질러진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 이후에 소송인단만 개표부정을 포함해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정치권, 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에게 의해 무시되었다. 소송인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체에서 개표 부정은 부정 당하고, 국정원 선거개입만 따졌다. 심지어 소송인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로 몰려서 수개피언, 수개표리언이라고 비웃음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정원뿐만 아니라 10월 이후 군 사이버사, 보훈처까지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총체적인 부정선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추정해 보자.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군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이 땅에도 민주주의가 오기를 열망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작 그날이 어떤 날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 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같이 한국 사회가 외래의 제도인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거나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것을 획득한 주체 세력에 의해서조차 무시되어 왔으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민주적인 절차는 편의나 시간 문제를 핑계로 대거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쉽게 생략되고 외면 받았다. 
그에 따라 6월 항쟁 30년 후인 17대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민주주의보다 경제 성장을 선택했다. 이로 보아, 한국에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항상 지속된 위기였다. 이러한 배경이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한국 사회 전체가 부정한 이유가 될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번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계기로 한국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민주주의가 태동한 고대 아테네로 돌아가, 아테네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적 번영을 더듬어 감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원과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민주화는 경제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결 조건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된 문명이다. 그리스 문명은 기독교의 등장 후 중세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유럽 세계에서 잊혀졌으나, 15세기 르네상스와 함께 부활했다. 특히 그리스 문명은 서양의 과학과 철학의 모태가 된 것으로 현대문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의 정밀함은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플라톤의 철학에서 보듯이 이미 현대 과학과 철학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부활한 것은 매우 때늦은 감이 있다. 만약 로마와 중세 시대가 없었더라면,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에 언제라도 현대 문명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일 정도로 현대 문명의 근간이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선취된 것이었다. 그 만큼 현대 문명은 고대 그리스에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고 본다. 고대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로써, 그들이 이룬 문명은 현대까지도 단연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 고대 아테네의 유래

1) 아테네인들의 유래 (지도 첨부)
- 아테네가 위치한 아티카 지방은 그 대부분이 척박해 내란도 없고, 같은 종족들이 예로부터 변함없이 눌러 살고 있었다. 적절한 증거로, 아티카가 외래 이주자에 의해 다른 면에서 비할 데 없는 발전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헬라스
의 다른 지방에서 전쟁이나 내란으로 도망쳐온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큰 자들이 아테네의 안정된 상태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테네 시민이 됨으로써 아테네의 인구가 일찍이 팽창하여, 후에 아티카에는 충분한 물자가 없어 이오니아 지방에까지 식민을 보낸 것이다.(투키디데스 상 19페이지)

- 아테네인은 자신들이 아테네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
.(투키디데스 상 172 주43)
- 우리 아테네인들은 그리스 민족들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주거지를 옮긴 일이 없는 유일한 민족이 아닙니까? 또 서사시인 호메로스도 그 옛날 일리온으로 군대를 진격시키고 그것을 통솔했던 가장 뛰어난 용사는 바로 우리 아테네인들이었다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헤로도투스, p540-541)

- 펠라스고이인
이 현재의 그리스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아테네인도 펠라스고이인으로서 크라나오이인이라 불리었다. 뒤이어 케크롭스왕 (파로스의 대리석
 연대로 기원전 1581년 즉위)의 시대에는 케크로피다이(케크롭스 일족)라 불리다가 에레크테우스
가 왕위를 계승하기에 이르러 아테네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나아가 크수토스
의 아들 이온이 아테네의 군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따 이오니아인
으로 불리게 되었다.(헤로도투스 588)

- ‘헬라스’란 지명의 유래

데우칼리온
의 자식 헬렌
 이전의 시대에는, 헬렌(헬라스)의 이름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펠라스고이족의 이름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부족들은 각각의 명칭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헬렌과 그 자식들이 프티아(Phthiotis)에서 세력을 떨치고, 다른 도시에도 자식들을 거느리고 도우러 갔기 때문에 그들 도시가 헬렌족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만, 이 이름이 전체를 총칭하게 된 것은 훨씬 뒷날의 일로 생각된다. 이 점은 호메로스가 제일 좋은 논거다. 왜냐 하면 트로이 전쟁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그조차도 전체를 한번도 이 이름으로 총칭하지 않고, 이 명칭을 본래 프티아에서 아킬레우스와 함께 온 자들을 가리킬 때에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 상 19-20 페이지)
2) 아리스텔레스의 정치제도 구분

군주정, 과두정, 민주정, 참주정: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순서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3) 고대 아테네의 시대 구분

- 암흑시대 이전 (기원전 1000년 이전): 크레타, 미케네 문명
- 암흑시대(기원전 1000~750)

- 아르카이크 시대(기원전 750~500); 상고시대

- 고전시대(기원전 500~ ): 고대 아테네의 번영기
	*참고: 파로스의 대리석 비문의 연대

	이 연대기 중에서, 몇몇 항목들의 경우는 기존의 고고학적 발굴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테바이의 건국 시기와 아르고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연도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어쨌든 발견 이후 이 비문은 영국의 손에 넘어갔는데, 찰스 1세 시대의 애런들의 백작 토마스 하워드가 스뮈르나에서 페티라는 이름의 교역자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영국에 내란(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문이 파손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다행히 골동품 수집자 존 셀턴이 미리 그 내용을 필사해논 덕분에 토마스 하워드가 비문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두 개 중 하나가 영국 옥스퍼드의 애시몰런 박물관에, 나머지 하나는 파로스 섬의 파로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581년. 악타이오스의 뒤를 이어 케크롭스 1세가 왕위에 오름.

기원전 1558년. 대홍수가 일어남.

기원전 1531년. 아테나가 케크롭스의 도시를 차지함.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아레스가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 받음.

기원전 1520년. 데우칼리온의 아들 헬렌이 프티오티스의 왕이 됨.

"지금으로부터 1257년 전, 데우칼리온의 아들 헬렌이 프티오티스의 왕이 되었고, 전체 그리스인들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이 헬레네스로 명명되었고, 이때는 암픽튀온이 아테네의 왕이었다."

기원전 1519년. 페니키아의 카드모스가 보이오티아에 카드메이아 성채를 건설함.

"지금으로부터 1255년 전, 암픽튀온이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아게노르의 아들 카드모스가 테베에 와서 (…) 카드메이아를 건설하였다."

기원전 1510년. 다나오스가 팬터콘테르를 타고 리비아에서 아르고스로 건너 감.

"지금으로부터 1247년 전, 에리크토니오스가 아테나이의 왕이었을 때, 다나오스에 의해 마련된 최초의 50노선이 이집트로부터 그리스로 항해하였고, 다나오스의 딸들, 그밖의 사람들에 의해 제비로 뽑혀진 (…), (…), 헬리케, 아르케디케는 린도스의 아테나 신전을 창건하였고 로도스 섬 린도스에 있는 (…) 곶에서 제물을 바쳤다."

기원전 1506년. 에리크토니오스의 아테네 통치기, 판 아테나이아 제전의 시작.

기원전 1505년. 미노스 1세가 크레테의 왕이 됨.

"지금으로부터 일천 백(…)년 전, 아테나이에서는 판디온이 왕이었을 때, 미노스 1세는 크레테의 왕이 되어 아폴로니아에 정착하였고, 이다 산의 닥튈로이들 중에서 켈미스와 딤나메네우스는 이다에서 철을 발견하였다."

기원전 1462년. 미노스 2세가 크레테의 왕이 됨.

기원전 1397년.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를 모시는 비밀 제의가 성립됨.

기원전 1251년. 아르고스가 테바이를 공격함.

"지금으로부터 987년 전에, 테세우스가 아테나이의 왕이었을 때, 아드라스토스와 함께 아르고스인들은 테바이를 공격하였고 아르케모로스 때문에 네메아 경기를 시작하였다."

기원전 1259년.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12 부족을 통합하여 나라의 기반을 다짐. 민주정 시작.

기원전 1256년. 아마조네스가 아테네를 공격함.

기원전 1218년. 트로이 전쟁이 시작됨.

"지금으로부터 954년 전, 아테네의 왕 메네스테우스 13년에 그리스인들은 트로이로 원정을 떠났다."

기원전 1209년. 트로이가 함락됨. 타르겔리온 달(5, 6월) 7일에 달이 이지러짐.

"지금으로부터 945년 전, 아테네의 왕 메네스테우스 22년 타르겔리온 달이 끝나기 전 7번째 날에 트로이가 함락되었다."

기원전 1208년. 오레스테스가 아레이오스 파고스에서 모친 살해를 무죄로 판결 받음.

기원전 1202년. 키프로스 섬에 살라미스 시(市) 건설.

기원전 1087년. 이오니아 지방에 그리스인이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함.

기원전 1077년. 넬레우스가 이오니아에 밀레토스와 그 외의 도시들을 건설함.

기원전 937년. 헤시오도스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함.

"지금으로부터 6백 7십 (…)년 전, (…)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시인 헤시오도스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907년. 호메로스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함.

"지금으로부터 643년 전, 디오그네토스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시인 호메로스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790년. 아르키아스가 시라쿠사 건설.

기원전 683년. 아테나이에서 집정관 제도 시행.

기원전 645년. 테르판드로스가 음악의 양식을 개정함.

기원전 605년. 알뤼아테스가 메디아의 왕이 됨.

기원전 603년. 여류 시인 사포가 시켈리아 섬(시칠리아 섬)으로 도피함


3. 암흑 시대 이전 (bc 1000년 이전)
- 아테네인들은 처음에는 왕정이었다. 이온이 이들과 함께 살면서부터 처음으로 이오네스라 불렀다.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1쪽) 
- 부족을 4개로 나누고 부족 왕을 두었다.(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90쪽) 
-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테세우스
는 처음으로 대중의 편에 서서 왕정을 폐기하였다고 한다(파로스의 대리석 연대로 기원전 1259년). 호메로스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함선 목록에서 아테네인들에 대해서만 민중이라고 적고 있다.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2쪽) 
- 에레크테우스 이후에 왕이 된 판디온은 권력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왕들은) 계속 서로 싸웠는데, 테세우스가 권유하여 평등하고 비슷한 바탕 위에 이들을 공존하게 했다.(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1쪽)
- 정부에 유사한 조직으로 테세우스 시대에 생긴 것인데 왕정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90쪽)

- 테세우스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지용을 겸비한 군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분립되어 있던 각 지역의 협의기관을 폐지하고 하나의 평의회
와 하나의 평의소를 주장하며 이것들을 아테네 시에 통합해 오늘날의 통치권을 확립했다.(투키디데스 상 156)
	* 참고: 테세우스의 헬레네 유괴

	그 옛날 틴다레오스(*참고 그리스 신화에서 스파르타의 왕이며 레다의 남편이었다. 헬레네, 카스토르, 폴리데우케스, 클리타임네스트라, 티만드라, 포이베, 필로노에의 아버지였다)의 자식들이 헬레네를 데리고 돌아가고자 대군을 이끌고 앗티카에 침입하여, 헬레네의 은신처를 알지 못 한 채 한 쪽 끝에서부터 각구의 주민들을 퇴거시켰다. 이때 데켈레이아 주민들은 테세우스의 폭정에 분노하고, 나아가서는 아테네(앗티카) 전역을 걱정하여 침입자에게 모든 것을 고해 바치고 아피드나이로 안내하였으며, 티타코스라는 그곳의 토착민 남자는 테세우스를 배반하고 그 도시를 틴다레오스의 자식들에게 인도했다고 한다(*주 아직 어렸던 헬레네를 테세우스가 유괴하고, 앗티카의 아피드나이에 숨겼다는 전설. 트로이 전설의 헬레네 유괴에 앞선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헬레네의 형제인 카스토르, 폴리테우케스 두 쌍둥이가 그녀를 되찾아오기 위해 앗티카에 침입하여 테세우스의 부재를 틈타 다시 빼내왔다고 한다.(헤로도투스 661-2)


4.  암흑시대(기원전 1000~750): 해적들의 발호
- 기원전 1200~1000년 사이에 있었던 인구의 이동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과 근동 전역의 도시, 왕국, 문명을 파괴한 현상) 등은 이 시기에 만연한 학살과 폭력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가난을 가져다 주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와 그 후의 회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다. (마틴, p68)

-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헬라스의 힘이 발전해 수입의 증가가 꾀해지자, 참주가 거의 모든 도시에서 발흥했다. 참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종래에는 세습군주제로 수입이 전통적으로 일정했다) 헬라스에서는 해군력이 양성되고, 해양에 깊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코린토스인이 제일 먼저 현대 양식에 가장 가까운 배의 구조를 채용하고, 중중노선(삼단노선?)도 헬라스에서 처음으로 건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투키디데스 상, 29-30)

- 헬라스 도시의 참주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변만 안전하고 자기 일족이 번영하며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만 도시가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스리고 있었다.(투키디데스 상 31)

- 아테네의 참주와 종래 다른 헬라스의 대부분을 다스려온 참주들은 시케리아(현재의 시칠리아 섬)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라케다이몬인에 의해 밀려나 그 종말을 고했다. (그 이유는 라케다이몬인의 지역은 현재의 도리아인이 차지한 뒤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오랜 동안 내란에 시달렸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가장 오래 전부터 질서를 확립하고 참주제 정치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이번 대전이 끝날 때까지 400여년을 약간 웃도는 세월 동안, 그들은 같은 정체를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강력해져 다른 도시의 내정 안정에도 참여했다.) (투키디데스 상 32)

- 기원전 850년경 아테네의 농경경제는 되살아나고 있었다.(마틴, p133).

5. 아르카이크
 시대 (기원전 750~500)

- 기원전 8세기 중반에 들어와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한 것은 암흑시대(BC 1000~BC 750) 후반의 인구폭발로 인한 농경지 부족 현상 때문이었다.(마틴, p96)

- BC 800-700에 아티카 인구가 놀라운 속도로 불어났을 때, 자유 농민들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인구 계층을 형성했다. 아르카이크 시대 초기에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면서 농민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소규모 영농자들은 아테네의 정책 결정에 일정한 발언권을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중산층의 확대)... 그리하여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 민병대(아테네 군사력의 바탕)의 중장 보병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다. 초기 아테네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정식 시민 자격을 획득했다.(마틴, p134)
- 기원전 7세기 동안 아테네의 올리브유를 위한 풍부한 해외 시장이 흑해 지역에서 나타났다. 비록 이것이 솔론의 전후 시기에 아테네 경제가 대대적인 급성장을 이루게 된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다. (포레스트, p193)

- 기원전 600년에는 외래의 자극이 아테네 특유의 찰흙 및 아테네인의 훨씬 더 우수한 자질과 결합하여 코린토스의 최상의 작품에 비견될 수 있는 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 다음 세기에는 아테네의 도기가 지중해 전역을 통틀어 표준적인 고급 도기로 되었다. (포레스트, p194)
- (농업과 상업의 성공으로) 자기 재산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의 불공평한 리더쉽에 반항하기 시작했다... 평등과 공평에 대한 열망이 인구 증가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평한 대우를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도시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시민권의 개념과 공동체의 모든 자유인에게 그런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마틴, p101).

-‘상업의 번성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구 귀족으로부터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어, 빈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자유인들이 평등한 참정권을 갖는 시민권 사상이 태동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가 정립되는 정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과학 역사가인 J. D. 버날>
- BC 800년경의 그리스의 농민 서사시인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농민 중에는 배를 가지고 교역에 종사하는 자도 있어 상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식민은 모두 해로(海路)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식민시는 모두 해안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그 영역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와 에게해의 여러 섬에서 시작하여 시칠리아와 남이탈리아의 마그나 그라이키아(오늘날의 타란토, 크로토네 등 항구 도시의 총칭)를 거쳐 마실리아(오늘날의 마르세이유) 및 에스파냐의 여러 도시에 이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의 특산물 유통이 크게 진전되고 공업원료인 구리 ·주석 ·철 등이 풍부하게 공급됨으로써 수공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무구(武具)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사회변혁을 가능하게 했던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즉 청동무구(靑銅武具)로 중무장한 중장보병(hoplites)이 중소 자유농민 중에서 나오게 되어 그들이 밀집대형(planx)을 구성하고 싸우는 새 전술이 유행됨으로써 평민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말을 타고 싸우던 귀족층 기사의 국방상 역할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사(戰士)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폴리스의 이와 같은 군사상의 중대 변화는 폴리스 안의 정치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7세기 후반부터는 리디아의 화폐가 전해져 평민 중에서도 금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되고 그 부가 토지소유 귀족의 부를 능가하는 상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권도 종래와 같이 귀족의 독점물만은 아니었고, 신흥세력으로 변한 평민도 귀족과 대등한 발언권을 요구함으로써 상호 대립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서 두 계층의 사회적 대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 타협적 개혁안이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 수 없었다.
- 기원전 657년, 코린토스에서 큅셀로스의 혁명은 당시에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한 중장보병 세력을 등에 업고 박키아다이라는 한 귀족 가문의 지배를 전복시켰다. 코린토스에 이어서 스파르타
, 아르고스, 뮈틸레네, 아테네, 시퀴온 및 여타 폴리스에도 중무장보병 세력에 의해 유사한 혁명들이 일어났다.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윌리엄 포레스트, p152)
1) 초기 형태의 민주제 개발

- 그리스 폴리스에서 시민권, 참정권이 아주 가난한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부여되어 있었다(마틴, p89)

- 폴리스는 시민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법적 평등을 제공했다… 법적 평등 개념을 아르카이크 시대에 사회적 구성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틴, p91)

-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신장 과정은 완만한 것이었다.(마틴, p107)

- 드라콘 이전(BC 621 이전)에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다음과 같았다. 
관직은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임명했다. 
ㄱ) 9명의 아르콘은 고귀함과 부를 기준으로 선출
ㄴ) 아레오파고스 의회 (법률수호 책임, 다수의 중요한 도시 사무 처리)는 퇴임하는 아르콘에서 임명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3쪽) 

ㄷ) 아레이오스파고스 의회가 소집되어 각 직책에 알맞는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여 1년 임기의 관리로 임명했다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8쪽)

- BC 7세기 후반에 아테네의 남자 시민들은 제한된 형태의 민주 정부를 수립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마틴, p134)

- BC 7세기에 이르러 아테네의 자유인 성인 남자는 민회(ecclesia )라고 불리는 기관의 공개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다. 이 민회는 매해 아르콘(통치자라는 뜻)이라고 불리는 최고 행정관 9명을 선출했다. 이 아르콘이 정부를 이끌었고, 분쟁과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마틴, p135).

- 가난한 사람들이 민회에 참석하여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직 큰 의미를 획득하지 못 했다. 왜냐하면, 아르콘의 선출 이외에는 민회에 별로 중요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이다.(마틴, p136)

- 노동을 하는 가난한 자유인들(농업, 무역, 공예업의 노동자들)이 도시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마틴, p105)

- 이 시대에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의 수입을 장려하게 되었다. 아무튼 아르카이크 시대(BC 750~500)에 발달된 노예제는 비자유민을 절대종속의 상태로 추락시켰다.(마틴, p108)

- 노예의 주요한 원천은 전쟁 포로

2) 사회적 갈등 발생

- 미론의 고소(?) 이후... 오랫동안 부자와 군중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모든 면에서 과두적이었다... 이때 땅은 소수의 손에 있었다. 만일 지대(소작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 하면 자신과 아이들이 예속된다. 그리고 차금은 모두 솔론 때까지 몸을 담보로 하였다...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렵고 쓰린 것은 남을 위해 예속 노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말 그대로 아무 것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3쪽)

3) 드라콘 입법

- BC 621년 드라코(Draco)라는 아테네 사람이 사회적 안정과 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성문법전을 만드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마틴, p136)
- 드라콘 입법  (BC 621년, 아리스타이크모스 아르콘 )

ㄱ) 참정권은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ㄴ) 9명의 아르콘과 회계관들은 10므나보다 적지 않은 여분 재산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출되며, 비중 이 더 적은 다른 관직은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로 선출하였다. 
ㄷ)참정권자들 가운데 추첨된 401인이 의원이 된다. 의원과 다른 관리들은 30세 이상 된 사람들로부터 추첨된다. 그리고 의원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씩 돌아가기 전에는 두번 임하지 못한다.(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5쪽)

- 아테네 사람들은 나중에 그 법률이 입안자의 이름처럼(Dracon '용') 가혹하다고 생각했다(위반자는 사형에 처함). 아테네 자유농의 복지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면서 더욱더 사회적 안녕이 위태롭게 되었다. 후대의 아테네인들은 이런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부자 대 농민과 빈민의 격렬한 갈등은 기억했다.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본다면, 이 시기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농경지의 소유가 집중된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농경제 활동의 불안정성 때문이었다. 당시 그리스 농민들은 자급자족 수준으로 영농을 꾸려갔는데, 흉년이 들면 농부들은 꼼짝없이 굶어야 했다. 더욱이 농민들은 풍년의 잉여물을 동전 등 영구 자본으로 바꾸어놓을 손쉬운 방법이 없었다. 동전 주조
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틴, p136) 

- BC 7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아테네인들이 자신의 땅을 부유한 재산가에게 잃고 말았다. 생활고는 너무나 심각하여, 영락한 농민들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다.(마틴, p137)

4) 솔론의 개혁

- 드라코의 법률이 제정된지 25년 후, 생활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져서(부의양극화 현상) 내전이 발생하기 직전이었다. (마틴, p137)
- 화폐경제의 유통과 더불어 빚을 지고 갚지 못하여 노예로 팔리는 자가 속출하였는데, 이것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 많은 사람들이 소수를 위해 예속 노동하고 있었으므로, 민중들이 부자들에게 대항했다. 분열이 심화되고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게 되자, 함께 중재자 겸 아르콘으로 솔론을 뽑았고 정치체제를 그에게 일임했다.(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5쪽)

- 솔론은 분열의 원인을 거의 언제나 부자들 탓으로 하였다. 그의 시의 첫 부분
에서는 탐욕과 오만 때문에 적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56쪽) 
ㄱ)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 하게 하였다

ㄴ) 부채 탕감(세이사크테이아); 많은 예속 노동자들을 자유인으로 해방
  기존의 재정적 우위를 지키려는 부자들의 요구와 대지주의 땅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빈민들의 요구를 절충시키려 했다. 솔론은 땅을 재분배하지 않고, 빚으로 저당 잡힌 농지를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이었다.
ㄷ) 드라콘 입법은 살인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폐기 

ㄹ) 법을 키르베이스(사면체)에 적어서 왕의 스토어에 두고 모든 사람이 지키겠다고 맹서하였다.

ㅁ) (연간 소득에 따라 시민을) 4계층으로 나누고(500메딤노이
, 기사(300메딤노이), 제우기타이(200메딤노이), 테테스), 관직은 상위 3계급에서 나온다. 테테스 계층은 민회와 재판정에만 관여하도록 하였다
. 
ㅂ) 관리는 각 부족이 미리 심사한 후보 가운데서 추첨한다. 9명의 아르콘은 각 부족이 10명씩 후보를 내어 그 가운데서 추첨한다 (상위 두 계급에게만 개방). 
ㅅ) 의회(불레)는 400인으로 각 부족에서 100명씩 나왔다. (추첨으로 선출)
ㅇ) 민회 (포레스트, p214-215)

i) 행정관이나 아레오파고스 회의 자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 소집

ii) 점차 그 범주가 확장되어 가는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들이 민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당연시하게 되었다.

iii) 민회가 행정관들을 배출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ㅈ) 대중의 힘을 강화한 것으로 재판소(디카스테리온)에서 상소심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 이는 민중이 재판권을 가짐으로써 정치체제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ㅊ) 솔론의 법은 민주적인 성향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ㅋ) 도량형과 화폐 표준 증가 
1므나; 70  -> 100 드라크마, 1탈란톤; 60 -> 63 므나 
- 솔론의 개혁은 민주주의를 숙성시키는 여러 조건을 발달시켰다. 왜냐하면, 그 개혁은 상향식 사회적 유동성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에 비해 개인적 주도권과 변화를 더욱 장려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갖게 되었다... 모든 남자 시민들이 법률의 제정과 정의의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 솔론은 아테네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 뒤, 여러 나라를 견학한다는 구실로 10년 예정의 외유의 길에 나선 참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이 제정한 법률을 10년간 지키기로 굳게 서약했으므로 솔론이 없으면 어떤 법률도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헤로도투스, p34)
- 솔론의 개혁 후 10년 이내에 두 번이나 최고 행정관들의 공식 명부 상에는 아르콘이 한명도 선출되지 않았다: 확실한 혼란의 표시 (포레스트, p208)
- 솔론이 개혁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귀족 출신의 남성에게만 관리직이 허용되었던 전통적인 관례의 타파였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돈의 위력이 미치게 되자, 공공관청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혈통이 아닌 재산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 (금권 정치). 당시의 그러한 움직임은 기본적 사상의 변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돈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발전을 도왔고, 세습되어 오던 권리와 인간 관계, 공직을 대표하던 과거의 귀족 사회를 타파했다.(웨더포드, p77)
- 기원전 594년의 그 위대한 정치적 업적이 아테네인의 사기를 고양시키지 않았을 리가 없고, 기원전 560년에 이르기까지 아테네를 풍요로운 상업 도시로 변모시켰던 그 활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리가 거의 없다. 그 때의 아테네는 코린토스나 아이기나에 비하면 아직 약소했지만, 아테네가 침체되었던 기원전 7세기로부터 훨씬 멀리 벗어나 있었다. (포레스트, p222)
5) 참주 시대
- 솔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안 실시 이후에 아테네에서 갈등이 불거져 나왔고(부자와 빈자 모두 솔론의 개혁에 불만), 그 상태는 기원전 6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한 갈등이 생긴 배경은 엘리트들 사이의 관직과 신분에 대한 경쟁 및 가난한 아테네 시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이었다. 이런 지속적인 사회불안의 결과, 아테네에서 최초로 참주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마틴, p140)

-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서는 에우파트리다이(eupatridae)라 불리는 세습귀족과 평민 사이에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평민들의 불만을 이용해 참주의 지배가 나타났다. (네이버 백과사전)
- 아테네에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킬론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자신을 과시한 나머지 독재를 꿈꾸고 지지자들을 모아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려 했다
 (BC 632년경). 결국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아테네 신상에 의지하여 목숨을 구걸하려 했으며, 당시 아테네 장관들은 이들 반란자에게 생명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의 피난처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처형됐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알크메온 일족이란 소문이 떠돌게 됐던 것이다.(헤로도투스, p389)

- 솔론의 개혁 이후 아티카는 안정을 찾지 못했다. 구 귀족은 솔론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여 대세를 역전시키려고 열망한 반면 평민측은 솔론의 개혁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했다. 옛날의 과오로 귀족층과는 멀어진 알크마이온 가문은 솔론의 개혁에 입각한 중도적인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귀족층과 평민층은 BC 560년 빈민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군사적 명성의 소유자인 귀족 페이시스트라토스
에게 권력을 양도해야 했다. 그와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다 실패한 알크마이온 가문은 곧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 가담했다. 그러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전력을 키워 그들을 패배시켰으며 알크마이온 가문 사람들은 다시 아티카를 떠나야 했다(BC 546). 다음백과사전
-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아테네 귀족 출신으로 메가라 시와의 전쟁(BC 565)으로 명성을 얻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당쟁이 심했는데, 리쿠르고스(Lycurgus)가 이끌며 과두정치를 주장하는 평지당(平地黨)과 메가클레스(Megacles)가 이끌며 중용의 정치를 추구하는 해안당(海岸黨)에 대하여,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민주정치를 희망하며 산지당(山地黨)을 이끌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계략과 외교적 수완에 능한 인물로, BC 561년 최초로 참주의 자리에 오른 것도 계략을 통해서였다.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곤봉으로 무장한 호위대를 둘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뒤, 호위대를 동원해 아크로폴리스를 포위하고 참주가 되었다(솔론이 반대하여 민중에 호소하였으나 실패). 하지만 반대파인 리쿠르고스와 메가클레스가 연합하여 즉시 그를 몰아냈다. 이후 BC 559년에 메가클레스의 딸과 정략결혼을 하기로 하고, 메가클레스의 도움으로 아테네로 돌아와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이혼함으로써 메가클레스와의 사이가 틀어졌고 BC 556년에 다시 망명길에 올랐다.
두 번째 망명에서는 유보이아(Euboea)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면서 금은광 채굴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BC 546년 용병을 거느리고 귀국하여 다시 참주의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 죽을 때까지 아테네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네이버 백과사전
-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대의) 수입의 일부는 아티카에서(라우리온 광산의 은), 일부는 스트리몬 강 유역에서(에이온과 앤네아 호도이의 은) 들어왔다.(헤로도투스 49)
-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 (아테네 정치 제도, 아리스토텔레스)
ㄱ)  참주라기보다는 합법적으로 공익을 추구 
ㄴ) 중립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치 
-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체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약간은 있었다 해도, 거의 초래하지 않았다... 법정, 민회, 협의회는 전과 다름 없이 기능했다. 실제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것들을 장려했다는 흔적이 있다. (포레스트, p229)
-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는 기원전 546년 아테네를 무력으로 점령하며 기원전 527년 죽을 때까지 지배했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아들인 히피아스가 권력을 계승하였다. 클레이스테네스의 아버지인 메가클레스(Megacles)와 알크마이온(Alcmaeon) 일족은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의 주된 정적이었으므로, 그가 권력을 장악하자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클레이스테네스도 기원전 546년부터 20년 가까이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했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인 히피아스는 추방했던 귀족들을 받아들였고,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기원전 525년부터 기원전 524년까지 최고 행정관인 아르콘(archon)을 지냈다. (네이버 백과사전)
-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맏아들인 히피아스는 아버지가 기원전 527년에 사망하자 참주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마틴, p140)
- 후대의 아테네인들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지배를 황금기로 회고했다. (포레스트, p228)
6)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 사건

- 기원전 514년,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연인 관계)는 참주 히피아스(재위 기원전 527~510) 동생인 히파르코스(기원전 527~514)를 찔러 죽였다. 하르모디오스는 현장에서 죽었고, 후에 그를 기리는 동상을 세웠다. 아리스토게이톤은 고문 중에 죽었다
.(향연, 179쪽)

7) 알크마이온 가의 반란

히피아스는 기원전 514년 형제인 히파르코스(Hipparchus)가 암살되자 억압 정책을 펼쳤고, 클레이스테네스는 다른 귀족들과 연합하여 참주의 지배에 맞섰다.
- 아테네인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알크메온 일족(클레이스테네스)은 당시 델포이에 체재하면서 무녀를 매수하여 스파르타인이 개인적인 용무나 공적인 용무로 신탁을 구하러 올 경우에는 아테네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신탁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스파르타인들은 언제나 똑같은 신탁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명망 높은 아스테르의 아들 안키몰리오스를 지휘관으로 한 군대를 (해로를 통해) 파견해 페이시스트라토스 일족을 추방하려 했다(헤로도투스, p385); 패전 
- 쿨레오메네스왕을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이번에는 바다를 통하지 않고 육로로 파병했던 것이다.(헤로도투스, p386); 성공  
- 폴리스 간에 민주주의를 수호해주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 기원전 510년, (히피아스와) 정적인 알크마이온 가의 사람들은 스파르타와 접촉하여 군대를 파병하게 함으로써 히피아스를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알크마이온가의 장자인 클레이스테네스가 과감한 민주적 개혁조처를 약속하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마틴, p141)

- 아테네는 그 이전에도 이미 대국이었지만, 이제(페이시스트라토스 일족이 물러난 후) 독재자로부터 해방되자 한층 더 강대해졌다.(헤로도투스 387)
8)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 참주정이 무너진 뒤에 이어진 권력투쟁에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BC 508년에는 반동 귀족들의 지도자격인 이사고라스가 수석 아르콘에 뽑혔다. 후대의 전승에 따르면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중들과 연합해 대세를 바꾼 것은 이때라고 한다. BC 508~507년이 지나가기 이전에 정부체제 전면개혁의 주요골자가 민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알크마이온 가문 일족 중 한 사람이 이듬해 수석 아르콘으로 뽑혔다. 이미 이사고라스는 아테네를 떠나 스파르타에 개입을 요청했으며 스파르타는 이사고라스 편을 들었다. 스파르타 왕은 '저주받은 자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했으며 클레이스테네스와 그의 친척들은 다시 망명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에 민주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아테네의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이사고라스를 소규모 과두정부 수반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테네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으며 스파르타인들은 철수해야만 했다. 아테네는 이제 추방당한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BC 508년 민회가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다음 백과 사전)
-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귀족들의 혈연적 특권을 약화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완전히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것은 ‘이소노미아(Isonomia)’라고 불렸는데, 평등을 뜻하는 ‘이소(iso)’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nomos)’가 합쳐진 것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아테네 민주정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우선, 그는 전통적인 4부족 체제를 해체하고 거주지에 따라 10부족제로 재편하여 귀족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필레(phyle)’라고 불리는 부족을 기본적인 정치 군사적 단위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는데, 필레는 독자적으로 관리와 성직자를 거느린 행정 조직이었으며, 군사 조직이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4부족 체제는 가문과 씨족 등 혈연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귀족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와 그 주변을 포함한 아티케(Attike) 지역을 아테네, 해안지역, 내륙지역 등 3개의 지역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에레크테이스(Erechthides), 아이게이스(Aegides), 판디오니스(Pandionides), 레온티스(Leontides), 아카만티스(Acamantides), 오이네이스(Oenides), 케크로피스(Cecropides), 히포톤티스(Hippothoontides), 아이안티스(Æantides), 안티오키스(Antiochides) 등 10개의 행정 구역(데모스)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행정 구역을 기초로 거주지에 따라 부족을 재편해 귀족이나 성직자의 혈연적 특권을 약화시켰다. 
이처럼 씨족적 4부족 체제가 거주지에 따라 10 부족 체제로 재편되자 ‘데모스(demos)’라 불리는 촌락공동체가 정치의 기본 단위로 되었다. 남자들은 18세가 되면 데모스에 등록하여 재산이나 혈연에 관계없이 참정권을 비롯한 시민의 권리와 지위를 평등하게 보장받았다. 데모스는 자연적으로 구성된 촌락을 기반으로 했으므로 크기가 다양했으며, 각 데모스는 인구에 비례해 ‘불레(boule)’라고 불리는 평의회(評議會)에 대표를 선출해 보냈다. 기원전 594년 솔론(Solon)은 400명으로 불레를 구성했는데(400인회),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를 500명으로 늘리고, 10개의 부족에 각각 50명씩 대표를 할당하였다. 부족들은 다시 인구에 따라 각 데모스에 대표를 할당하여, 촌락공동체인 데모스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 선출의 기반이 되었다. ‘500인회’라고 불리는 불레는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불린 민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할 안건을 마련하고, 재정 관리나 행정관 선거의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클레이스테네스는 ‘디카스테리아(Dikasteria)’라고 불리는 시민 법정을 설치했으며, 참주(僭主)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라고 불리는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 ostracism)를 도입했다. 각 부족마다 500명 이상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재판에 참여해 사법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민회에서는 도자기 조각으로 투표를 하여 위험 인물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표 결과 추방에 찬성한 표가 6000표 이상이면, 그 인물은 10년 이상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도편추방제는 참주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아테네에서 데모스를 기반으로 한 직접 민주정 체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효과로 아테네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 참주정은 평민들의 경제상태를 호전시켰고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귀족가문의 정치적 세력을 억제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오래된 가문 대부분은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했고 상류층의 세습특권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솔론의 개혁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모든 것을 간파한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인들을 설득해 정치조직의 기반을 가문·씨족·친족에 두지 않고 지역성에 두게 했다. (다음 백과 사전)
- 클레이스테네스의 체제를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말들은 여전히 이소노미아 (isonomia)와 이세고리아(isegoria), 즉 법 앞의 평등과 민회에서의 평등이었다. (포레스트, p252)
- 설득이 아테네 초기 민주제에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정착(마틴, p143)
-(이사고라스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고자 사르디스로 사자를 보냈다. 아테네 측은 이제 스파르타 및 클레오메네스와 완전히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만약 아테네가 다레이오스왕에게 땅과 물을 바친다면 동맹을 맺기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즉시 귀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동맹을 성립시키려는 일념에서 독자적으로 페르시아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 (헤로도투스, p390) -> 전쟁의 도화선
6. 고전시대 (BC 500~)

1) 아테네 민주주의와 번영

- 아테네는 점점 강대해졌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단지 한 가지 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실증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독재 하에 있을 때는 전력 면에서 어떤 나라도 능가하지 못했지만, 일단 독재자로부터 해방되고부터는 다른 모든 나라를 누르고 최강국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그들이 압제 하에 있었을 때는 마치 노예가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꺼리듯이 독재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고의로 기피했었지만, 자유의 몸이 되고부터는 각자 자신의 이해에 관심을 갖고 일할 의욕을 불태웠음을 보여주고 있다.(헤로도투스 392) 


2) 이오니아 반란과 마라톤 전투

- 아테네인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설복되어 군선 20척을 이오니아(반란)에 대한 원군으로서 파견하기로 의결하고,(헤로도투스 404)... 이리하여 사르디스 시는 화재로 온통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 이때 시내에 있었던 그 땅의 씨족 신 키벨레 신전도 동시에 불타 버리고 말았다. 그 후 페르시아군이 그리스의 신전을 불태워 버렸을 때, 언제나 구실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었다.(헤로도투스 405) 
- (이오니아 반란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다레이오스 왕은) 아테네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답을 듣자, 왕은 활을 집어들고 화살을 댄 다음 하늘을 향해 쏘면서 이렇게 외쳤다 한다. 
"제우스여, 아테네인들에게 보복하라는 것을 제게 허락하소서." 
다레이오스는 이렇게 말한 후 이번에는 하인에게 식사 시중을 들 때마다 왕을 향해 "전하 아테네인들을 잊지 마소서"하고 세 번씩 말하라고 명했다는 것이다.(헤로도투스, p407) 
- 다레이오스 왕이 아테네인들을 잊지 않도록 종복이 언제나 왕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고, 또한 (축출된) 페이시스트라토스 일족이 왕의 곁에서 항상 아테네를 비방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다레이오스 자신도 이를 기회로 그에게 땅과 물을 비치지 않겠다는 그리스 도시들을 정복하려고 적당한 구실을 찾으려고 애썼다.(헤로도투스 451) 
- 앗티카 지방에서는 마라톤 지역이 기병이 행동하기에 가장 적합했고 에레트리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힙피아스는 페르시아군을 이곳으로 인도했다.(헤로도투스, p454)

-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

- 아테네와 플라타이아로 이루어진 헬라스 연합군
(8천명)은 페르시아군(2만 5천명)에 비해 병력에 있어서 매우 열세였다.
- 아테네 군사가 페르시아군의 화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전략을 짠 다음, 밀티아데스 (BC 550-489)가 이끄는 장군단은 중장보병을 적의 양익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게 했다. 그리스의 중장보병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물리치면서 마라톤 평원을 달려가 적의 양날개와 격돌했다. 일단 페르시아 군대와 백병전에 들어가자, 우수한 갑옷과 긴 창을 휴대한 그리스 보병이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격렬한 전투 끝에 그리스 군의 양익은 적의 양익을 제압했고, 그 다음에는 전투의 방향을 돌려 적의 중진으로 물밀듯 밀고 들어갔다. 이어 그리스군은 적을 습지로 밀어붙였다. 해안에 정박 중이던 그들의 배로 되돌아가지 못한 적들은 습지에서 몰살되었다. (마틴, p169)
- 마라톤 평원에서 예기치 못한 승리는 아테네인들의 자신감을 한없이 부추겨주었다. (마틴, p170)

3) 테미스토클레스의 개혁

- 테미스토클레스는 기원전 487-486년에 단행된 아테네의 정치제도 개혁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 이후로 10명의 최고 행정관(아르콘)은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에서 뽑힌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뽑혔고
, 그렇게 됨으로써 귀족 가문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르기아스, 주309, p288)

- 테미스토클레스 당시의 아르콘은 매년 9인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선출되고, 제1인자가 에포니모스라 불리고 그 아르콘의 이름이 그 해의 연호가 되었다. 에포니모스 아르콘은 주로 행정을 맡았으며, 다음 집정관 바실레우스는 종료 제례를 주로 감독했다. 그리고 폴레마르코스는 군사적인 일을 주로 했다. 나머지 6인의 집정관은 사법을 주로 맡고 테스모테타이라 불렸다(투키디데스 상 92페이지 주65)

-  데모스 사람들에 의해 예선된 500명으로부터 각 데모스별로 9명의 아르콘을 추첨으로 뽑았다.(아테네 정치제도사, 73쪽)

- 이처럼 추첨에 의해서 (아르콘을) 무작위로 선발함으로써, 엄청난 선거비용을 댈 수 있는 제1계급의 부유한 자들이 아르콘직을 독점하는 가능성을 배제했다. 추첨에 의해 공직자를 뽑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로 인식되었다.(마틴, p180)

- (기원전 483년) 라우리온 광산으로부터 막대한 금이 산출되었고 아테네의 국고가 풍족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시 한 사람당 10 드라크마씩 배당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때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을 설득하여 이 분배를 중지시키고, 이 금으로 아이기나와의 전쟁
에 대비하여 200척의 함선을 건조하는데 성공했다
. 실제로 바로 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던 아테네는 싫든 좋든 해군국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바야흐로 그리스가 구원될 수 있었다.(헤로도투스, p531)
4) 2차 페르시아전쟁

- 데마라토스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래 우리 그리스는 옛날부터 가난을 타고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지와 엄격한 법의 힘으로 용기의 덕을 몸에 익혀 왔습니다. 이 용기 덕분에 그리스는 가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전제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헤로도투스, p514)

- 두 사람(스파르타에서 다레이오스의 사자를 처벌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페르시아로 보낸 스페르키아스와 불리스)은 (아시아 연해 지방의 페르시아 군사령관 히르다네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자유라는 것에 대해 아직 경험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쓴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도 일단 자유의 맛을 알게되신다면, 자유를 위해 창뿐만 아니라 손도끼라도 들고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하게 되실 것입니다."(헤로도투스, p527)

- 아시아에서 공격해 온 해상 부대는 그 총병력 수가 실로 517,610 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보병 부대는 170만 명, 기병부대는 8만 명이었다. 여기에 아라비아인의 낙타부대, 리비아의 전차부대 2만 명을 덧붙이면 육해 양군의 총병력수는 231만 7610 명이 된다. 단 여기에 수행 종복이나 식량 수송선 및 그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헤로도투스, p550~1)
- 페르시아 군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2개의 부교를 놓고 일주일만에 도해 (헤로도투스)

- 해군은 세피아스 곶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 4백척 이상의 함선과 무수한 병사를 상실 (헤로도투스)

- 아르테미시온 (에우보이아 북단) 해전 (헤로도투스)
에우보이아 주민들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에게 피난갈 시간을 벌어달라며 30 탈란톤을 지불. 
그리스 연합군의 퇴로를 봉쇄하려고 우회하던 페르시아 전함들이 밤새 폭풍우에 모두 좌초.

그리스 연합군이 사흘간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여 페르시아 해군에 큰 피해를 준 후 테미스토클레스의 후퇴 작전.
· 테르모필라이 전투

아르테미시온 해전 사흘째 되던 날 

영화 ‘300’의 전투 상황은 (14 쪽에 걸친) 헤로도투스의 생생한 묘사로 재현됨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 휘하 스파르타 군의 분전으로 페르시아군 2만 손실

-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인들은 아테네를 비운 후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하고, 그리스 연합군 함대는 좁은 살라미스 해협을 지킴 (그리스 연합군 함대 380척, 페르시아 전함 800척)
아테네는 페르시아군에 의해 불탐

페르시아 전함보다 무거운 전함의 충각으로 페르시아 전함 격침

- 살라미스 해전을 육지에서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부교가 파괴될까 두려워 서둘러 귀국하고, 그리스에 마르도니우스의 육군 20만 명(?)을 남김.

- 플라타이아 전투 승리

기원전 479년 스파르타 왕 파우사니아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은 플라타이아에서 페르시아 보병에 승전
-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상업도시 간에 발생한 충돌은 고전적인 구조와 부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 간의 격돌을 의미했다. 그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장 구조와 전제 정치의 권력에 입각한 공물 상납 구조의 마찰을 유도했으며, 이러한 형태의 충돌은 역사 속에서 거듭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웨더포드, p73)

-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이 정치적 자유의 이상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마틴, p175)
-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의 승리가 예속 노예에 대한 자유민의 승리라고 예찬했다.
5) 아테네의 제국화

- 아리스테이데스는 패권을 추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농지를 떠나 도시에 거주하도록 사주하였다... 들어온 공세(478년 책정)와 동맹국들로부터의 수입으로 2만 명 이상
이 먹고 살게 되었다.(아테네 정치제도 75쪽) 

- 민중은 도시 내에 머물면서 군사원정을 통해(한번에 2~3천명의 사상자 발생으로 인적 자원 고갈) 돈을 버는데 익숙해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를 경영하게 되었다(아테네 정치제도, 77쪽)

- 페르시아 전쟁 후 국력과 번영이 최고조(페리클레스 시대)
- 원래 그리스 동맹은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테네가 제국으로 변모하는 수단이 되었다.(마틴, p175)

- BC 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동맹국들의 연간 조공만해도 현대화폐 기준으로 (보통 노동자 하루 임금을 80달러로 가정하면) 2억 달러 상당이 되었다. (마틴, p179)

- 노수 시민들이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는 아테네 민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민회에서 투표했다. 동맹국의 이익이 그들의 이익과 일치 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이익이 우선하였다. -> 제국화 (마틴, p179-180)

- 우리가 아테네와 동맹을 맺은 것은 헬라스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스를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으며, 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도하는 한 우리는 기꺼이 그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페르시아에 대한 적의를 소홀히 하고 동맹국의 노예화를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맹국 사이의 표가 갈라져 연합해 방어하지 못 하고 우리와 키오스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속 당해 버렸습니다.(투키디데스 상 246, bc 428년 펠레폰네소스 동맹회의에서 미틸레네인의 연설 중)
6) 도편 추방

- 도편추방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유형 무형의 위협으로부터 아테네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어느 수준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테네 민주제에 아주 위험스러운 인물을 제거하는 방편이 되었다.(마틴, p184)

-도편추방은 아테네 민주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을 집약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이다.(마틴, p185)

- 아테네 시민들은 유권자 대다수의 모아진 정치적 지혜가 소수의 변칙과 무책임보다는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마틴, p186)
- 도편추방제라는 무기는 클레이스테네스가 그것을 창안한 이후 약 20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원전 487년과 482년 사이에 5명의 정치가들이 데모스의 투표에 의해 10년간의 추방형을 받고 쫓겨났다... 데모스가 마침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마라톤의 승리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포레스트, p276)
-테미스토클레스도 도편 추방되었고
, 헤라클레이토스 등은 도편추방제를 비판.

7) 에피알데스의 개혁

- 기원전 462년 에피알데스가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
들을 제거하고, 그 권한을 500인 의회와 민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 아테네 정치제도 76쪽)
- 기원전 461년 에피알데스의 사법개혁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배심원단 제도의 도입(마틴, p182)... 에피알데스의 개혁 이후 법원은 곧 실천하는 아테네 민주제의 힘을 상징했다(마틴, p183).
- 아테네인들은 입헌적인 생활의 관념을 활용하는데 한 세대 이상의 실습을 겪었는데, 그 한 세대 이상의 시기에는 이제 사적인 권위에 대한 관념이 생소하고 성가신 것으로 여겨졌다. (포레스트, p270)

- 현대 역사가들은 기원전 462년의 변화를 정치에서의 새로운 계층, 즉 근래에 창설되어 이제 승리를 구가하는 함대의 병사들인 테테스 층의 출현의 결과라고 설명해왔다... 틀림없이 이제 많은 테테스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 민회와 법정의 면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포레스트, p271)

- 기원전 508년에 데모스는 그의 귀족적인 지도자들은 선출했고, 모든 주요 문제들에서 그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정책에 대해 결정했다... 기원전 462년에는 귀족들이 여전히 고위 관직에 선출되었지만, 그들은 데모스의 종복으로서 선출된 것이었다
.(포레스트, p273)
8) 페리클레스 시대 (기원전 463-429)
- 아테네의 민주제에 있어서 사회 각계 각층의 남자 시민들이 참여할 때 더욱 활성화된다는 사상은 기원전 450년대에 페리클레스(기원전 495-429)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마틴, p186)

- 463년 페리클레스가 아직 젊은 나이에 민중 지도자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정부는 더 민주화되었다. 

-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제의 평등주의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안을 도입했다. (마틴, p187)

ㄱ) 배심원, 평의회 의원, 기타 추첨 공직자에 수당을 지급했다
.
ㄴ) 기원전 451년에 부모가 모두 아테네인인 자녀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다. -> 여성 특권 인정

-페리클레스는 일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여 아테네인들을 게으르고 비겁하고 수다스럽고 돈을 좋아하게 만들었다(고르기아스, 515e, p195)
ㄱ) 과두주의자들과 부자들은 일당지급제도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과두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치적 공동참여를 가진 자들에게 한정하고자 했다.(고르기아스 주303, 286쪽)
ㄴ)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희극) '기사
'1165 이하
에서 민중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을 조롱한다
. 그리고 ‘벌
’87 이하
에서는 재판관 수당의 효과를 풍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정치학에서) 재판관 수당을 비판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아테네의 정치체제 27.4), 대체적으로 공적인 일에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르기아스 주304, 287쪽)

-재판소에도 보수제를 도입한 것은 페리클레스가 처음이었는데 이는 키몬
의 부에 대항하기 위한 조처였다.( 아테네 정치제도 77쪽) 

-> 재판관 질 저하, 뇌물 매수 관례 발생

- 기원전 450년대는 아테네와 동맹국들이 활발한 군사 활동(마틴, p188)

-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동맹의 지도국이 되었다. 또한 은광의 수입과 동맹국들의 조공을 확보하여, 그리스 본토의 어떤 도시국가들보다 더 번성하는 국가가 되었다.(마틴, p197)

- 페리클레스 시대... 당시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이 민주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타고라스, 18쪽)
- 이리하여 민주주의는 조직상의 이름이 되고 실제로는 제1인자 페리클레스의 정치가 되었던 것이다. (투키디데스 상 198)
9) 펠레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
- 라케다이몬인이 동맹도시에 연공을 부과하지 않고 지배하며 여러 도시가 단지 라케다이몬 자체에 유리하게 정체를 유지하도록 과두파를 지지한 데 반해, 아테네인은 키오스 섬과 레스보스 섬을 제외한 여러 도시에서 서서히 선박을 징발하게 되고, 연공은 모든 동맹 가맹 도시에서 징수했다. (투키디데스 상 33)

- 이 지배권을 잃으면 우리가 지배하며 원한을 사온 다른 나라들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는 위험한 궁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현재의 사태에 놀라 평화리에 이 지배권을 포기할 것을 누군가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손에 넣고 있는 지배권은 전제 정치처럼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손에서 놓은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화평과 지배권 포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설복시키면 곧 아테네를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투키디데스 상 194-5, 전염병 유행 직후 페리클레스 연설)
- 약육강식은 영원불변한 원칙입니다(투키디데스 상 71-72, 아테네인이 펠레폰네소스 동맹회의에서 연설 중)
- 아테네인들은 진취적인 기상을 지니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계획을 수행합니다.(투키디데스 상 71-72, 코린토스인이 펠레폰네소스 동맹회의에서 전쟁 발발 전에 연설 중)

- 기원전 431년부터 펠레폰네소스 전쟁 시작
- 전쟁이 발발하자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성벽
 안으로 모두 이주하고 해군력에만 의존하여 펠레폰네소스 연합군에 대항

- 기원전 430년 아테네 성벽 내에 페스트 창궐해 많은 시민들이 죽고, 페리클레스도 429년 병사

- 여름엔 스파르타군이 아티카 지방에 쳐들어와 유린하고 겨울에 퇴각하는 패턴이 반복됨

- 기원전 425년 필로스 전투에서 아테네 군이 승리하여 절대적 우위를 차지
- (기원전 422년, 스파르타 명장 브리시다스에 의한) 암피폴리스
의 함락은 아테네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 도시가 아테네에 선재의 수입과 공납금 면에서 극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아테네 동맹도시의 동맹 이탈이 크게 우려되었다. (투키디데스 상, 414)
- 421년 니키아스
 평화안으로 휴전
- 418년 불안한 평화에 반대한 알키비아데스
의 요구대로 전쟁 재개
- 기원전 415년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으로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가, 기원전 413년에 아테네군 괴멸

- 스파르타군이 기원전 413년 (알키비아데스의 충고로) 데켈레아에 항구적인 위수지를 구축하면서 은광을 상실하여 국가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스파르타 군 위수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은광에서의 작업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다.(마틴, p257)
- 아테네의 은광에서 일하던 국가 노예 2만명이 스파르타 캠프로 달아나 버리자 아테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해졌다.(마틴, p251)

- 전쟁 말기에는 재정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은화 대신에 은을 입힌 청동 주화를 비상 통화로 사용해야 되었다.(마틴, p257)

- 아테네에 반기를 든 타소스와 아테네가 (트라키아의 스트리몬강 하구의 다톤의) 금광산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 아테네가 패했다.(헤로도투스 662 주)
- 기원전 405년 아이고스 포타미아 해전 패배로 아테네 해군력 상실

-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장군 리산드로스에게 항복

10) 데마고그들 (demagogues, 선동정치가)의 등장

- 페리클레스가 죽은 기원전 429년에 또 하나의 과감한 발전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평민들이 상류층의 존중을 받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 지도자가 전통적인 지배 가문들 중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클레온(Kleon)
으로, 그는 부유한 제조업자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부유한 제조업자였다.
- 이런 페리클레스에 대해 그의 후계자들 사이에서는 한 단계 뛰어난 대인물이 나오지 않고, 그들은 민중을 선동하고 그 변덕에 정치를 맡겨, 각기 자신이 제1인자가 되려고 서로 경쟁했다.(투키디데스 상 198)
- 페리클레스 사후 민중은 처음으로 사리 밝은 사람들에게 지지 받지 못 하는 사람들
을 지도자로 삼았다.(아테네 정치제도, 78쪽)
- (페리클레스 사후)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로 성공해도 개인의 물욕이나 명예욕을 만족시키는데 머물고, 실패하면 국가의 전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정책을 채택했다. 게다가 그들은 이것들을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개인의 명성과 사리사욕을 추구해, 자신들에게도 또 여러 동맹도시에도 악정을 베풀었다.(투키디데스 상 197)
11) 400인의 과두정
- 413년 시켈리아에서 패전의 불행을 겪은 후 라케다이몬 측이 페르시아와 동맹하여 아주 강해질 때, 민주정을 400인 정부(과두정)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아테네 정치제도, 79쪽)

- 페이산드로스 일행(아테네 해군의 주력인 사모스 주둔 해군 중에서 과두정 지지파 장군)은 훈령대로 항해 도중에 해당하는 도시의 민주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들 지방의 중무장병을 동맹군으로 동반하고 아테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아테네에서 해야 할 일이 이미 동지들의 손에 의해 9할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동지들 중에서 젊은 일파들이 민주파의 제1인자인 안드로클레스란 자를 비밀리에 살해해버렸기 때문으로, 덧붙여서 말하면 이 남자는 알키비아데스 추방의 주창자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를 암살한 이유는, 첫째 그가 선동가였다는 점이었고, 둘째로는 티사페르네스
를 아테네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알키비아데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그들은 이밖에도 괘씸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암살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성명을 발표해 병역에 복무한 자 이외에는 지불을 정지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5000명이 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실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만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투키디데스 하, 331-332)

- (페이산드로스 일행은) 또한 더 나아가 종래의 집정관직을 모두 폐지하고 누구에게도 그 직위에 의한 수입을 불허하여, 5인의 의장단을 선출해 이 5인이 100인을 선출하고, 또 이 선출된 100인이 각기 3인씩을 선출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이 400인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은 절대권을 지니고 시행되며, 또 5000인 회의는 이 400인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소집된다고 규정했다. 

이 안을 발표한 것은 페이산드로스였다. 그리고 그야말로 누구보다 민주정 폐지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 전체를 통합하고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한 인물은 아테네인 안티폰이었다. 그는 동시대의 아테네인 가운데 능력면에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울러 그 생각을 표현하는 데 능숙했다. (투키디데스 하, 333-334)

- 참주제 붕괴 이래 100년 가까이 자유를 향유해오고 달리 복종한 일도 없을 뿐더러 그 반 이상의 세월 동안 다른 곳을 지배하는데 익숙했던 아테네 민중들에게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대단히 씁쓸하게 느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 하, 334-335)

- 그들은 아테네 시를 무력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제외시키는 쪽이 좋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살해했는데,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자들은 유폐시키거나 먼 나라로 유배시키거나 했다(투키디데스 하, 335-336 )

12) 민주정의 회복

- (4개월만인 411년) 400인 과두정을 없애고 중무장 능력이 있는 5000인에게 권한을 넘기며,... 400인이 모든 것을 자의로 처리했고... 5000인 정부는 원활하게 운영된 것 같으며...(아테네 정치제도, 83쪽)

- 민주정 회복 과정

‘피레우스(아테네의 외항)의 에에티오네이아에서 방벽 공사(*과두파가 펠레폰네소스 측에 강화를 요청하며 이들을 아테네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지 공사)에 종사하고 있던 중무장 부대 중에 부대장 아리스토크라테스와 그 휘하 군대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 중무장병이 과두파의 장군 알렉시클레스를 체포해 동지 단체에 인도하고 건물 속에 유폐시키자, 다른 자들도 이에 협력하고, 무니키아
에 배치되어 있던 경비대 대장인 헤르몬이라는 남자도 행동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중무장병의 중핵이 움직임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회당내에 모여 있던 400인에게 곧 이 정보가 전해지자, 이 움직임에 동조하는 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라도 무기를 들 용의가 있다고 테라메네스와 그 지지자들을 협박했다. 테라메네스는 자신을 변호하며 알렉시클레스를 구원하러 언제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테라메네스 일파의 장군 한 사람과 함께 청년 기병대로 이를 따랐다. 그리하여 이것은 사람들에게 큰 동요와 강한 충격을 주었다. 즉, 아테네 시내에 있던 자들은 이미 피레우스가 적에게 함락되고 그곳을 점거하고 있던 자들은 살해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피레우스 사람들은 아테네 시내에서 나오는 자들이 지금이라도 곧 그들을 습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령자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는 자들을 달래고, 또 아테네의 파르살로스 국외 대표자 투키디데스도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시키며 돌아다니고, 또 적이 가까이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조국을 파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면서 겨우 사람들을 가라앉혀 내란을 모면했다.

테라메네스는 자신이 장군이기도 했으므로 피레우스에 가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다가가 중무장병들을 질책했다. 그래서 아리스타르코스 및 반대파들은 강한 반감을 품었다. 그리고 중무장 부대원 대부분은 점점 더 열심히 일을 계속하고 더욱 마음을 바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테라메네스에게 이 방벽 구축이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방벽을 무너뜨리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테라메네스는 만약 그들이 무너뜨리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자 중무장 부대와 피레우스의 대중은 그곳을 나와 곧 방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중에게 즉시 필요한 호소를 하고 400인 정권 대신 5000인 정권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작업에 참여하라고 권유헸다. 이때 그들이 이 5000인 정권의 이름으로 은폐하고 ‘민주정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라도’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무지함에서 어떤 자에게 호소해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00인 파는 이 때문에 5000인 정권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5000인 정권이 사실상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도 꺼렸다. 요컨대 이 정도의 많은 사람을 정치에 관여시키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상의 민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그 유무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시민들이 서로 공포심을 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이튿날 400인 정권은 수많은 혼란 뒤에 심의회당에 모였다. 피레우스의 중무장 부대는 체포해두었던 알렉시클레스를 풀어주고 방벽을 무너뜨렸으며, 무니키아에 면한 디오니소스 극장에 오자 무장을 해제하고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곧 아테네 시내로 행진할 것을 결의하고는 무기를 들고 출발해 아나케이옴
까지 와서 다시 무장을 해제했다. 그곳으로 400인 정권에서 선발되어 온 남자들이 와서 과격파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그들이 평정을 유지하도록, 또 그들이 다른 자들을 달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5000인 정권을 승인한다고 말하고, 이 5000인 정권의 승인 하에 그 중에서 400인을 선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아테네 시의 구제를 꾀하도록 요청하고, 아테네 시들 적의 손에 넘기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수한 연설이 행해지고, 중무장 부대도 그 대부분이 전보다 누그러졌다. 그것은 아테네 시 전체를 잃어버릴까 특히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디오니소스 극장에 전원이 모여 화합에 관한 회의를 열기로 동의했다.’ (투키디데스 하, 357-359)

- 민회를 이때 처음으로 소집했다. 이 회의 장소는 프닉스(Pnyx)라 불리는 곳으로, 이전에는 여기에서 자주 민회가 열렸다. 이 민회에서 400인 정권의 폐지와 5000인 정권의 성립을 결의하고 5000인 구성 인원은 자신의 중장비를 갖출 수 있는 자로 했다. 그리고 관직은 무급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자는 처벌하기로 결의했다. 그 후 프닉스의 민회는 수차 개최되어 헌법제정위원을 선출하고, 기타 신정권에 관한 투표를 했다. 이리하여 아테네인은 내 생애에서는 처음으로 좋은 정체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듯이 보였다. 정체는 소수와 다수 사이를 채택한 중간이며, 이 중용이야말로 아테네 시를 대재난 뒤에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한 최대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알키비아데스와 그 밖의 알키비아데스 일파의 추방령을 해제하고 귀국을 허용할 것을 결의하고, 알키비아데스에게도, 사모스의 병사에게도 사자를 보내 전력을 다해 사태에 대처하라고 명했다. (투키디데스 하, 362)

13) 30인의 참주

- 펠레폰네소스 전쟁 후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구축한 30인의 참주가 다스렸으나, 통치가 극악했기 때문에, 기원전 403년 일련의 시가전 끝에 친민주적인 저항운동으로 정권 탈환(마틴, p255):
기원전 404년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로스의 후견 하에 민주제가 폐지되고, 크리티아스, 테라메네스 등을 대표로 한 30명의 과두 정치 체제를 수립되었다. ‘30인의 참주’가 다스리는 친스파르타 정권이 집권한 아테네는 온건파의 테라메네스가 물러나고 크리티아스가 정권을 잡자, 극단적인 정치를 수행하여 민주파 시민 1,500명이 살해되고 다수가 추방되어 재산이 몰수되는 등 공포정치가 시행되었다. 

크리티아스 일파에게 추방된 민주파의 트라시불로스가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기원전 403년 1월 피레우스에서 크리티아스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 스파르타왕 파우사니아스의 중재로 민주파와 과두파가 화해하였다. 이 싸움에서 크리티아스는 전사하고 그의 잔당은 엘레시우스로 이주하여, 기원전 403년 6월 아테네의 민주제가 부활되었다. 폭정을 일삼은 30인의 참주를 처형하라는 민중의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이들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뜻밖의 조치를 내린다. 처벌은 물론 재판조차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 이뤄진 사면이었다. 

- (일련의 투쟁 끝에) 402년 민중이 기선을 잡고는 피토도로스 아르콘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정부를 세웠다.(아테네 정치제도사 89쪽) 
14)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아테네 정치제도
- 민중이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하고 민중이 좌우하는 [민회의] 조령과 재판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재한다. 나아가 의회의 판결권도 민중에게 넘겨졌다. 이는 올바른 것같다.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의해 더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아테네 정치제도사 90쪽)

- 오늘날의 정치체제 (아테네 정치제도, 아리스토텔레스)
1) 부모가 모두 아테네인 사람은 정치체제에 동참할 수 있다. 
2) 일상 행정관직은 모두 추첨(군대 회계관, 축제담당관, 우물감독관은 예외)하고 임기는 1년 
3) 의회는 추첨으로 뽑는 데, 500명으로 각 부족에서 50명씩 나온다. 
4) 행정은 각 부족이 돌아가면서 맡고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5) 식량간수인 10명; 곡식이 공정하게 팔리는지… 정한대로 무게를 다는지 감독 
    무역감독관 10명; (98쪽) 
6) 재판과정(109~114쪽)

15) 민주정과 과두정 간의 투쟁
- 민중들은 민주정을 지지했고, 귀족들은 대체로 과두정을 지지

- 소피스트들은 민주정을 지원

- 소크라테스
와 그 제자들은 민주정을 비판하고, 과두정을 지지

플라톤의 저작에 나타난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30인의 참주 중에 가장 악명을 떨친 크리티아스와 풍운아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독배를 받은 것은 다른 신을 섬겼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 당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아테네 시민들이 30인의 참주에 의한 공포 정치에 대한 책임을 소크라테스에게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소크라테스의 민주정 비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ㄱ) 아테네 시민들은 유권자 대다수의 모아진 정치적 지혜가 소수의 변칙과 무책임보다는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마틴, p186)
ㄴ)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 아무리 현자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더 큰 독선과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과했다. 

ㄷ) 아무리 현자라도 개인은 부패하기 쉽다.

ㄹ) 현자의 의견과 정치적 결정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써, 현자의 의견도 개인적 의사 표명 수준에 머물러야지 전체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독선과 독재에 불과하다.
-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서 소크라테스 비판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사변장으로 가서 궤변을 배우게 한 후 궤변으로 채권자들을 쫓아낸다. 그 후 아들은 아버지를 때리면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염려하여 때렸듯이, 나도 아버지를 염려하여 때린다’는 궤변을 댄다. 화가 난 아버지는 소크라테스의 사변장으로 달려가 불을 지른다
. 

16) 크세노폰의 아테네 정치 제도 

- 아테네인들은 빈자와 민중이 고귀한 태생의 사람이나 부자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중이 배를 움직이고 도시에 힘을 가져오는 사람 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추천이나 거수로 뽑는 모든 직책에 참정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대로 생각을 자유로이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테네 정치 제도,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최자영 최혜영 역, 33쪽) 

- 빈자, 서민, 하층민이 번성하고 다수가 되면 민주정이 강화된다. 그러나 만일 부자와 탁월한 시민이 잘되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체제가 강화된다. 온 세상에서 최선의 것은 민주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의 사람들에게서는 방종과 부정은 최소화되는 한편 도움이 되는 것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민중은 참으로 무식, 무질서, 저속함으로 가득하다... 혹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능하고 고귀한 자만이 민회에서 발언하고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점에서도 저속한 자들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최선의 방법이다... 혹자는 그 같은 사람이 자신과 민중을 위해 무슨 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무식, 조야함, 우호의 마음 가짐이 덕 있는 사람들의 지혜, 유능, 적대감보다 더 은혜롭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다
. (아테네 정치 제도,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최자영 최혜영 역, 34쪽)

-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민중은 힘과 자유를 얻는다. 좋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잘난 사람이 비속한 사람을 벌하고, 유능한 자가 도시 정책을 결정하며 폭도들에게는 논의, 발언하고 민회에 참석하는 것이 인정되는 않는다. 이 같은 건전한 상황에서 민중은 곧바로 노예로 전락한다.  (아테네 정치 제도,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최자영 최혜영 역, 35쪽) 

- 동맹국들은 오히려 아테네 민중의 예속노동자가 되어버렸다.  (아테네 정치 제도,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최자영 최혜영 역, 37쪽) 

- 아테네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다. 이는 내란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하층민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만일 상류층 사람 편을 든다면 자신과 같은 입장의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어떤 도시도 상류층 사람들은 민중에게 선의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하층민들은 민중에게 호의적이다. 이는 유유상종이기때문이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아테네 정치 제도, 크세노폰,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최자영 최혜영 역, 43-44쪽)

17) 전후 쇠퇴

- 아테네 경제 회복의 또 다른 징조는 기원전 3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은화가 다시 주조되어 전쟁 말기에 나왔던 청동 비상 주화를 대체했다는 사실이다(마틴, p262)

-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와 같은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회복하지 못 했다.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아테네의 은광이 더 이상 예전 같은 수준으로 은을 생산하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기원전 403년에 민주제를 다시 회복하면서 국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국제정치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마틴, p280)

- 기원전 35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겨우 자기 영토만 보전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지역으로 떨치고 나갈 힘이 없었다.(마틴, p284)
18)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 페리클레스 연설 (포레스트, p293)

'우리는 이웃 국가들의 법률에 대해 하등 부러울 것 없는 정체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본보기이지 모방자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집행되는 이 정체를 우리는 민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법률은 사적인 분쟁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미덕이지 그의 신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공헌할 역량이 있다면, 가난이나 비천함ㅇ으로 인해 그의 진로가 방해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가 좋을 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분노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유가 공적인 방종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부와 법률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 각자 모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전사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 없는 자(idiots)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입니다.(투키디데스 상 175, 페리클레스 연설)

-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일부도, 전체도 똑같이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만, 과두주의는 대중에게 위험한 일을 강요하고 이익을 착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모두 횡령해버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투키디데스 하 141, 시케리아 원정직전 시라쿠사의 아테나고라스의 연설)

- 과두정체 하에서든 민주정체 하에서든 그들(아테네의 동맹도시들)은 예속을 싫어하고 어느 체제든 자유롭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정권을 잡으면 민주정 못지 않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동맹도시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형편 좋게 되는 것 자체가 시민 일반에게는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고도 말했다. 과두 정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 한 채 간단히 살해되고, 민주정에서는 시민이 비호자가 되고 과두파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도시가 이러한 사정을 실제 사건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프리니코스(아테네 장군)는 덧붙였다.(투키디데스 하, 31—320)
- 아테네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본 원칙 (포레스트, p277)

ㄱ) 법률(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하여), 즉 내가 그다지 세련되지 않게 탈개인화된 통치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절대적인 승인

ㄴ) 이 법률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허용된 모든 사람들은 그 법률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동등한 권리와 거의 동등한 의무를 가진다

19) 부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 알크메온 일가가 아테네인을 페르시아와 힙피아스에게 예속시키기 위해 페르시아군과 미리 짜고 방패를 들어 신호를 보냈다는 설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일족은 명백히, 심지어 파이닙포스의 아들이자 힙포니코스의 아버지인 칼리아스
보다 훨씬 더 독재자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칼리아스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에서 추방되어 망명할 때마다 공매에 붙여졌던 그의 재산을 다른 아테네인들은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 했는데도 그만은 과감하게 이들 사들였고, 그 밖에 온갖 수단을 다해 페이시스트라토스와 적대했던 인물이다(헤로도투스 462)
20) 아테네의 번영과 그 한계
- 철학

자연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의 출현

- 민주주주의 태동

- 문화의 융성

연극, 문학, 역사, 건축
- 로마는 무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에는 압도 당함
- 고대 그리스는 고도의 상품 경제와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으면서도 이방인과 노예들에게만 상업을 맡겼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지 못 하는 고대적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도시 국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 하고 내전이 발생한 후 쇠퇴하고 말았다. 그리스의 번영은 민주주의 덕분이었고, 그 파멸도 시민에만 국한되고 노예와 외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한계 탓이었다.

- 과학자이자 역사학자인 J.D. 버날은 “과학과 산업 기술의 변화,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우세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함께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웨더포드, p250); 홉스봄의 이중 혁명 개념의 소개

- 아테네는 민주제를 시민 사회 외부와 동맹국으로 확장하지 못 하고, 제국화된 것이 쇠퇴의 원인이 됨

- 그리스의 번영기는 소크라테스의 생존 기간과 거의 일치
7. 결론

1)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최번영기에 정치는 가장 비천한 계급인 테테스들(노수들)에 의해 결정된 직접 민주주의였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성취되지 못 한,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 체제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가장 근접한 민주주의였다. 이러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소크라테스 등에 의해 중우 정치로 비난 받고 평가절하되어 온 경향이 다분하고, 이러한 평가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2) 아테네 민주주의의 출발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스스로 기존의 지배 계층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투쟁한 결과로 얻은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는 스스로 참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는 개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요소이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처럼, 정치도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가 썩었다고 비난만 하고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태도이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질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3) 아테네 민주주의는 설득과 법치의 확립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4)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고정된 체제가 아니라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체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도 민중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변질되어 민중과 유리되고 결국 민중을 기만하고 핍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과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87년 이후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세우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그 동안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말았다. 
5) 고대 아테네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성취해 가는 과정은 자못 감동적이다. 이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민주주의는 잘 정의된 제도나 체제라기 보다는 열정이고 의지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민중의 가능성(dynamis)을 최대화하려는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모순적이고 자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타는 목마름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6) 현대의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 받는 대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요즘 들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경우에서 대의 민주제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ㄱ) 민중은 대의를 허락한 적이 없다. 대의 민주제는 지배층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제도이다.

ㄴ)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특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ㄷ) 대의 민주제는 그 사회의 상층계급이 지배하는 사실상 과두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이비 민주주의이다.

ㄹ) 대의 민주제는 진정한 민주제를 막고 호도하는 구실을 해왔다. 이후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 역사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이것은 귀족 계급을 비롯한 상층 계급들이 진정한 민주제의 출현이 그들 계급의 이해 관계와 상충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호도된 측면이 다분하다. 

ㅁ)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재봉건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버마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서로 상충된 개념이다. 현대의 대의제가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충돌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전세계의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 이것은 대의 민주제가 

7)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에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직접 민주주의는 인터넷과 정보화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해졌다.
* 참고 문헌

1. 역사, 헤로도투스, 범우사

2.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상하, 투키디데스

3. 헬레니카, 크세노폰, 아카넷

4. 고대 그리스의 역사, 토마스 마틴, 가람기획

5. 고대 그리스 정치 사료, 아리스토텔레스 & 크세노폰 외, 신서원

6.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윌리엄 포레스트, 한울
7.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이제이북스
8. 고르기아스, 플라톤, 이제이북스  
9. 향연, 플라톤, 문학과 지성사

10.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2, 숲

11. 돈의 역사와 비밀 그 은밀한 유혹, 잭 웨더포드, 청양
� 민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단체에서 개표부정은 부인되었다. 대선 직후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러 나온 사람들은 거의 야권으로 이들의 타겟은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앞에서 이를 막아선 사람들은 민주당과 민주노총과 같은 야권이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안철수와 박은애 나와’ 했더니, 김영희가 쭈삣 쭈삣 나오더라는 우스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화이트헤드는 그 당시까지 서양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갈파.


� 그리스의 원래 이름으로서, 그리스는 원래 헬라스의 일개 지방명이었다.


� 그러나, 이오니아인인 헤로도투스는 이오니아인에 대해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어투를 보이고 있다.


� Pelasgian, 펠라스고이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인은 그들이 그리스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에 있었던 원지인을 총칭해 펠라스기족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북쪽에 펠라스기족 건물의 유적이 있다.


그리스신화이자 그 모태로 알려진 펠라스고이(Pelasgoi)족의 창세신화를 보면, 태초에 혼돈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만물의 여신 에우리노메(Eurynome)가 스스로 태어난다. 에우리노메가 남쪽으로 움직이자 바람이 일어나는데, 북쪽 바람으로 거대한 뱀 오피온(Ophion)을 만든다. 에우리노메는 오피온과 교합하고 비둘기로 변신한 다음, 파도에 둥지를 틀고 우주의 알[卵]을 낳는다. 그러자 오피온이 알을 일곱 번 휘감아 부화시키고, 이윽고 알에서부터 태양, 달, 별, 산, 강을 비롯하여 대지가 탄생한다. 이후 에우리노메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오피온을 하계의 어두운 동굴로 추방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일곱 행성을 만들어 타이탄족 12신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우주와 천지만물이 생성된 이후 인간이 창조되는데, 최초의 펠라스고이인(人)은 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아르카디아 지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다. 태초원인은 자연의 생성물로서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이후 태어난 종족들에게 의식주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전수해준다. (�HYPERLINK "http://angeldean.blog.me/150093669543"�http://angeldean.blog.me/150093669543�)


� 파로스의 대리석 비문


높이 184cm, 넓이 68cm, 두께 15cm 가량의 대리석 비문으로, 파리아인의 연대기(MarmorParium)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름 그대로 파로스 섬(에게해의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 연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기원전 264년에서 263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대기에는 기원전 1581년 아테나이의 건국시조인 케크롭스 1세 시대를 시작으로 기원전 299년까지 총 128개 가량을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http://fd3454.blog.me/150137927583)


� 아테네에 의해 양육. 파로스의 대리석 연대로 기원전 1506년부터 통치.


� 크수토스는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5864"�그리스 민족�의 시조인 헬렌과 산의 님프 오르세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hn?query=%BE%C6%C0%CC%BF%C3%B7%CE%BD%BA"�아이올로스�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68749"�도로스�의 형제이다.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55134"�테살리아� 지방의 이올코스를 다스리다가 두 형제에게 쫓겨난 뒤,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011"�아테네�로 가서 에우보이아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70262"�칼코돈�과 전쟁을 벌이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557"�에레크테우스� 왕을 도와주었다. 이 공으로 에레크테우스의 딸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65860"�크레우사�와 결혼하여 이온·�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66738"�아카이오스�·�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69311"�디오메데� 등의 자식을 낳았다. 에레크테우스가 죽은 뒤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6072"�왕자들�은 크수토스에게 후계자를 뽑아달라고 하였다. 크수토스가 장남인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hn?query=%C4%C9%C5%A9%B7%D3%BD%BA"�케크롭스�를 후계자로 지명하자, 크수토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위협을 느낀 다른 왕자들이 그를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 크수토스는 아들 아카이오스를 비롯한 가족을 이끌고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372"�펠로폰네소스반도� 북쪽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6992"�연안의� 아이기알로스로 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아이기알로스는 나중에 아카이오스의 이름을 따서 아카이아라고 고쳐 불렸으며, 이온과 아카이오스는 각각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27244"�이오니아인�과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05871"�아카이아인�의 시조가 되었다.한편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110"�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22134"�에우리피데스�는 《이온》에서 크수토스가 아이올로스의 아들이며, 에레크테우스의 뒤를 이어 아테네 왕이 된 것으로 묘사하였다. 또 이온은 크수토스의 아들이 아니라 크레우사가 그와 결혼하기 전에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06120"�아폴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 [출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67663"�크수토스 [Xuthos ]� | �HYPERLINK "http://100.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 후에 많은 아테네 식민지 도시들이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지방과 섬들에 정착됨에 따라 이 지방도 이오니아라고 불리게 된다.


� Deucalion 데우칼리온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아들로 되어 있다.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에서 아내 피라와 함께 살아 남아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 프티아의 왕으로서 파로스의 대리석 연대로 기원전 1520년부터 통치


� 아테네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 아이트라의 고향인 트로이젠에서 자랐다. 청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큰 바위를 들어올려 그 밑에 부왕 아이게우스가 숨겨 둔 왕가의 검(劍)과 샌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지고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로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안전한 해로를 두고도 육로를 택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부왕 곁에 당도하여 왕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마침내 그는 당시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인이 크레타 왕에게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던 젊은 남녀 각 7명 가운데 끼여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1078" �크레타섬�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섬의 미궁 속에 사는 우두(牛頭)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밥이 될 운명이었는데, 크레타의 왕녀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0789"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사랑하여 그에게 검과 실을 주었다. 이 실의 끝을 미궁의 입구에 매어놓음으로써 그는 길을 잃지 않고 괴물을 퇴치한 다음 무사히 밖으로 나와, 다른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인과 함께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0789"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섬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도중 낙소스섬에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0789" �아리아드네�를 혼자 떼어 놓았으며,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 항구 가까이 배가 이르렀을 때 무사함의 표시로 흰 돛을 달기로 한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부왕 아이게우스는 비탄한 나머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리하여 왕위를 계승한 테세우스는 마침내 지배권을 확대하여 각지를 정복,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를 융성케 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인족 아마존의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는 특히 유명한데, 그가 아마존의 여왕을 빼앗았기 때문에 여인족은 보복을 위해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를 공격했으나 격렬한 전투 끝에 테세우스에게 멸망 당하였다. 이 밖에도 그의 모험은 수없이 많아, 명계(冥界)를 정복한 이야기도 전해지나, 그는 결국 스키로스섬의 벼랑에서 누군가가 밀어뜨려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는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의 기반을 구축한 영웅으로 숭배되었으며, 마라톤의 회전(會戰) 때는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899" �아테네�군을 도왔다고도 전해진다.


�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기원이라고 함.


� archaic a. 고대의


� 리쿠르고스의 법률 (Rhetra): 후대 그리스의 거의 모든 폴리스의 헌법의 전형이 됨


1)  그때 제우스 술라니오스와 아테나 술라니아에 대한 신전이 건립되었으며, 시민들이 부족과 오바(지역) 별로 편성되었고, 게루시아(원로회)가 왕들을 포함하여 30명의 성원으로 설립되었다.


2) 민회 모임이 가끔 바뷔카와 크나키온 사이에서 아폴론 축제일에 열리도록 할 것이다.


3) 여기에서 안건들이 제출될 것이며, 게루시아는 비켜서도록 할 것이다. 


4) 시민들의 민회(9천명의 동등자들로 구성, 즉 9천명의 중장보병을 의미)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 금속 화폐가 6세기 중반에 가서야 주조되었다.


� 가슴 속에 있는 극단의 마음을 억제하시오.


당신들은 많은 재물을 신물 나게 향유하였소.


중용을 중히 여기시오. 우리들도 극단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에게도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오.


� 1메딤노스 = 240평, 약 53리터의 밀을 파종할 수 있는 넓이


� 테테스 계층에게도 새로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 모든 아테네인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행정관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심리하는 비아레오파고스적인 법원을 새로 창설했다. (포레스트, p216)


� 킬론의 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투키디데스 상 118-120 참조


� 솔론의 일파 속에서 성장 (포레스트, p220)


� 아리스토게이톤과 하르모디오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투키디데스 하 150-155 참조


�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는 스파르타에 필리피데스를 전령으로 보내 원병을 요청했지만, 스파르타는 아폴론을 제신으로 하는 카르네이아제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후에 원병을 보내겠다고 했다.


� 기원전 510년 이래 사용되었던 직접 선거 대신에 추첨제가 재도입되었다. (포레스트, p259)


� 그 전에 아이기나와의 전쟁을 위해 코린토스에서 20척을 빌려야 할 정도로 아테네의 함선은 다른 도시 국가에 비해서도 열세였다.


� 부자 한명당 한척의 삼단노선을 건조하게 했다.


� 스파르타의 왕이었다가 페르시아로 망명했다.


� 아테네 시민 인구는 최대 3~4만 명


� 그리스의 많은 영웅들은 나중에 그리스를 배반하고 적국에 가담하는 공통성을 보임


�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위상이 잠시 높아짐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의 정치제도, p73)


� 귀족들은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운명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에피알데스의 성공 이후 곧 바로 그를 암살했으며 그 뒤에 일어난 전쟁에서 아테네를 배반하고 스파르타 편을 들 생각을 할 정도였다. (포레스트, p265)


� 아이스퀼로스의 비극 ‘탄원하는 여인들' (기원전 463년 작)에서 왕이 답한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었소. 그러나 이제 나는 내 권한이 무엇이든 간에 데모스가 없이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오.' 


� 배심원에게 2 오볼로스 (약 3만원) 지급하다가 클레온이 3 오볼로스로 올렸다. 수당은 노동자 일당을 초과하지 않았고, 일종의 복지 제도로 볼 수 있다. 하루 6천명이 1년 300일 재판에 참여한다면, 1년에 150 달란톤(약 840억원)을 배심원들에게 지급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벌’ 663). 아테네의 1년 수입은 약 2천 달란톤 (약 1조원)이었다.


� 기원전 424년 레나이아제의 희극 경연에서 우승했는데, 아리스토파네스가 직접 연출한 최초의 작품이다. 이 희극에서 공격 대상은 전 해의 필로스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기고만장하던 민중선동가 클레온이다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 천병희 역, p100). 집주인인 데모스에게 아첨하는 클레온에게 순대장수가 나타나 아첨 경쟁을 펼친 끝에 클레온을 이긴다는 내용으로 민주정을 비판한다.


� 파플라고니아인 (클레온): 보세요, 나는 그대에게 이 작은 보리 케이크를 바쳐요. 필로스에서 노획한 곡식으로 반죽을 이긴 거예요.


순대 장수: 나는 껍질이 딱딱한 빵을 가져 왔는데, 우리 여신께서 상아 손으로 손수 빚으신 거예요.


데모스: 여주인 아테나이시여, 난 그대의 손가락이 그렇게 큰 줄 몰랐나이다.


파플라고니아인: 나는 완두 수프를 가지고 왔어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요. 필로스의 승리자 팔라스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 천병희 역, p165-166)


순대 장수: 데모스, 우리 여신께서는 분명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여신께서는 지금도 그대의 머리 위에 고깃국이 가득 든 냄비를 들고 계세요.


데모스: 물론이지, 여신께서 우리 머리 위에 냄비를 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도시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 민주정을 민중 매수로 보고 있다. 현대의 포퓰리즘 논란과 유사하고, 몇 년전 한국에서 초등학교 급식 논란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 기원전 422년 레나이아제의 희극 경연에서 2등을 차지한 작품으로, 그 무렵 아테네의 배심원 제도를 풍자하고 있다. 내용은 아들이 재판광인 아버지를 집에 감금하자, 탈출하려는 아버지와 이를 막으려는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 천병희 역, p180)


� 크산티아스 (노예): 우리 주인의 병이 무엇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소. 그 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재판광이라오. 그 분은 재판하는 것을 좋아하여 맨 앞 좌석에 앉지 못 하면 괴로워 신음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밤에 잠이라고는 한숨도 못 자며 잠시 눈을 붙인다 해도 그 분의 마음은 밤새도록 법정의 물시계 주위를 날아다닌다오. 그리고 투표용 조약돌을 손에 쥐는 것이 버릇이 되어 마치 신월제에서 향을 뿌리려는 듯 처음 세 손가락을 한데 모은 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그리고 길 가다가 문 위에 “퓌릴람페스의 아들 데모스는 아름답도다”라는 낙서를 발견하면 그 분은 그 밑에다 “투표 항아리의 투표석 투입구는 아름답도다”라고 적곤하지요. 한번은 수탉이 한밤중도 되기 전에 울기 시작했는데, 그 분은 수탉이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퇴임 공직자들한테서 뇌물을 받고 매수되어 자기를 너무 늦게 깨운다고 투덜대더군요…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 천병희 역, p189-190)


� BC 510경~ 451경. 아테네의 정치가·장군. 마라톤 전투의 영웅인 밀티아데스의 아들. � HYPERLINK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3p2144a" �페르시아 전쟁� 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보수주의적이고 � HYPERLINK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3s1158a" �스파르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서� HYPERLINK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3p2190b" �페리클레스�와 의견대립을 빚었다. 그가 거둔 가장 큰 군사적 승리는 BC 466년 팜필리아 지방의 에우리메돈 강 어귀에서 페니키아인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것이다.





� 헤로도투스가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로 든 것과 동일하다.


� 아테네와 외항 피레우스를 잇는 긴 성벽


� 스트리몬 강 하구의 아테네 식민 도시


� 아테네의 장군


� BC 450 ? ~ BC 404. 아테네 출생. 그리스 최고의 미남이자 풍운아로 유명하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애인이었다. 아버지 크레이니아스가 죽은 뒤 외숙이자 후견인인 페리클레스에 의하여 양육되었으며, 이따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받았다. BC 421년 스파르타와 체결한 화약(和約)으로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8766" �니키아스 평화�(平和)가 찾아와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892" �펠로폰네소스동맹�에 분열의 징후가 나타나자, 스파르타의 고립화를 꾀한 적극공세를 주장하여 BC 420년 장군으로 선출되었다. 서방으로의 세력확장을 바라는 민중의 희망에 부응하여 시칠리아 원정을 결의하도록 하여, BC 415년 의견을 달리하는 니키아스와 함께 출전하였다. 그러나 (정적들의 모략으로) 헤르메스상(像) 파괴의 용의자로 소환령이 내려지자 스파르타로 망명하여 시라쿠사에 대한 원군파견과 아티카의 �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514" �데켈레이아�에 요새를 구축할 것을 진언하였다.


다시 소아시아로 건너가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동맹을 주선, 이 방면의 그리스인을 아테네로부터 이반(離反)시켜 모국을 괴롭혔다. 그러나 스파르타왕 아기스 2세는 그와 아내와의 사이를 알게 되어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아테네의 과두파(寡頭派)에게 페르시아의 지원을 대가로 귀환교섭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일변하여 민주정치에 충실한 사모스를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 해군과 손을 잡고, 폰토스 방면의 스파르타군을 격파, 연승하여 헬레스폰트 해역의 제해권을 아테네에 안겨 주었다. BC 408년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귀국하였으나,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은 스파르타 해군이 세력을 만회하자 다시 실각하였고, BC 404년 아테네 해군의 패배 직후 프리지아에서 스파르타의 첩자에게 암살되었다. 정치 ·군사적 재능과 준수한 외모를 타고났으나 무절조(無節操)와 사리(私利)에 치우쳐, 펠로포네소스전쟁에서는 고국 아테네를 패배로 이끄는 원인을 만들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 투키디데스는 니키아스의 분전을 감동적으로 서술


� 아테네 해군이 알키비아데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전함 정박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 식사를 하러간 틈에 펠레폰네소스 연합군이 습격


� 구두 장수로 알려짐


� 귀족들 비롯한 과두정을 지지하는 계층을 일컫는 듯


� 페르시아 총독


� 피레우스 항구 북동쪽 야트막한 구릉 지역


� 아크로폴리스에서 북서쪽으로 향한 지점에 있던 디오스코로이의 신역


� 기원전 470~399년. 그리스에서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는 신탁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현명하다는 유명 인사들의 무지를 폭로하면서 다녔다고 함. 플라톤의 저술에 나타나는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논쟁을 하던 방법으로 사용하던 문답법(델포이 무녀에게 배웠다고 함)은 당시 소피스트들 사이에서의 무분별한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등을 물으며 용어를 정의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후세에 학문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한 것이었지만, 그의 논증 방법은 흑백 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단정적인 면이 다분하다. 이것은 확실함을 요구하는 현실에서는 필요하지만, 진리는 불일불이와 같은 이중성 속에 감추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흑백 논리로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





� 스트렙시아데스(아버지): 횃불아, 네가 할 일은 화염을 세게 내뿜는거야. (지붕에 불을 지른다)


제자1: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오며) 이봐, 거기서 뭘 하는거야?


스트렙시아데스: 내가 뭘 하냐고? 나는 이 집의 서까래들과 재치 있는 문답법을 즐기는 중이라네.


(중략)


소크라테스: (연기 속을 뚫고 나오며) 이봐, 거기 지붕 위에서 대체 뭘 하는거야?


스트렙시아데스: 대기 위를 거닐며 태양에 관해 명상하는 중이오.


소크라테스: (기침을 하며) 이크, 큰 일 났구먼. 숨이 막힐 것 같아.


카이레폰: (아직도 안에서) 아이고, 나 타 죽네! (창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린다)


스트렙시아데스(크산티아스와 함께 땅바닥으로 내려오며) 대체 무슨 의도에서 신들을 모독하고 달님의 자리를 엿보는거지? (크산티아스에게) 자, 저들을 쫓고, 흠씬 두들겨 패주어라! 이유는 많지만, 너도 알다시피, 무엇보다 저들이 신들을 모독했기 때문이야.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1, 천병희 역, p97~98)


� 노과두주의자 (The old oligarch)의 소론으로 알려짐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윌리엄 포레스트, 한울, p120)


� 이후 역사에 널리 나타나는 빈민층의 보수성은 계급 배반 현상이다.


�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 나오는 소피스트들의 후원자인 칼리아스의 조부인듯하다. 칼리아스 가문이 대대로 민주정을 옹호하는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다가 재산을 탕진했다.





